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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371호 
	
증권사 ‘소액채권이율’ 담합, 부당이득 반환
채권매도 피해 소비자 공동소송 제기!
· 소비자피해 4천억원 이상, 피해자 132건 손해배상 소송 참여…,
· [bookmark: _GoBack]증권사의 독점규제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물어…,
· 공동소송 원고단 결성 어려워, 집단소송 제도 조속히 도입해야…,




□금융소비자연맹(www.kfco.org, 이하 ‘금소연’)은 증권사가 국민주택채권 등의 이률을 담합(공정위 의결, 2012.12.26)하여, 소비자들에게 4,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치고 부당이득을 취해, 

오늘(2013.7.10) 오후4시 손해를 본 피해 소비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음.

□ 공정위는 지난해 12월에 국민들이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소액채권을 증권사들이 7년간 담합하여 싸게 매입해 4,00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에게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증권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음.

이에 금소연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 소비자들의 서류를 접수(보도자료 331호 2012.11.4 참조)해 이중 서류가 완비된 대상자 70여명 (132건)이 공동소송 원고단에 참여하여, 우선 초기 담합 대형증권사인 대우증권, 우리투자증권, 동양증권, 삼성증권 등 4개사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‘손해배상청구’의 소송을 제기함.



□금융소비자연맹(www.kfco.org) 강형구 금융국장은 천체 피해금액은 크나 개별 손해 금액은 작아 공동소송원고단 결성에 어려움이 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 가므로,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속히 ‘집단소송제도’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.

1. 이 보도자료는 금융소비자연맹사이트(http://www.kfco.org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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